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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노이드, 세계 최초 AI X-ray 보안검색 자동판독시스템 시범 운영 

▶ 한국공항공사와 시스템 공동 개발,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2020-11-04> 공항 X-Ray 보안검색대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대표 최우식)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X-ray 자동판독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딥노이드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개발한 자동판독시스템은 공항 고객의 검색대 이용 시간을 단축, 

고객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보안 검색 요원의 업무를 보조해 피로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항 내 비대면 검사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김포공항 국내선 보안검색대에 2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AI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딥노이드는 지난해부터 보안검색 영상 자동 판독 시스템 개발에 돌입, 총 6종의 기내반입 

위해물품(총, 칼, 가위, 라이터 등 6종)을 판독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폭발물을 포함해 

판독 대상을 크게 확대해, 모든 국토부 고시 반입 금지 위해물품을 판독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딥노이드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와 2년 간의 공동연구를 토대로 당사의 기술영역을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산업 인공지능 분야로 확장했다”며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영상 자동 판독 

시스템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당사의 산업 인공지능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딥노이드는 지난달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공동연구로 확보한 

X-ray 자동판독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 의료 분야 외에도 산업 및 보안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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